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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양구, 관내 임산부에게 마스크 배부
안정호 기자 승인 2020.03.05 11:45

▲ 인천광역시_계양구청

[인천 위클리오늘=안정호 기자]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5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임산부에게 코로나19 

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배부하기 시작했다.

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7시까지 계양구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1인당 10매씩 배부하며 산모신분증 및 산모수첩을 

지참하면 된다.

미등록 임산부는 효성평생건강센터 및 장기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.

또한,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해 마스크 대리 수령 가능하며 마스크 배부는 관내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마스크 

배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.

한편 계양구는 인접한 부평구에서 코로나19 3번째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

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 실시하고 손 소독기를 480여 개 

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식품·공중위생업소에 손소독제를 지급했다.

또한, 2월 초 선제적으로 도서관,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휴관에 이어 3월부터 공원 및 녹지 내 체육시설 및 운동기

구 사용 중단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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